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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DNA 분석기술 발전에 따라 법과학*이 장기 미제사건 해결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

수사기법으로 활용되면서, 관련 분야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음
 

◆ 미제사건 해결 외에도 법과학 기술을 응용한 첨단 과학수사 및 인류·역사학 등 적용 

분야 확대가 예상됨을 감안, 우리나라도 규제체계 정비 및 국내 산업 육성 필요 

     * 법과학(Forensic Science)이란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죄의 단서를 분석하여 수사하는 방법으로, 
‘법의학’ 또는 ‘과학 수사’, ‘포렌식 수사’와 혼용되어 사용됨

□ 유전자(DNA) 분석 기술을 활용한 법과학 수사 성과가 확대되며 감식 제품 및 

서비스 시장 성장 추세

○ 유전자 계보(系譜) 분석 서비스가 활발한 미국*의 경우, DNA 증거를 활용한

계보학적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·특정하여 범인 검거에 성공한 사례 다수

- 부모로부터 50%씩 DNA를 물려받는 유전법칙에 근거, 눈동자 색깔, 피부색,

조상 및 인종 정보를 유전자분석 DB(미국내 약 1,500만명 이용)로 검색하여

범인이 포함된 특정 가계(家系)내 용의자를 추려낸뒤 채취한 DNA와 대조**
     * 23앤드미(23andMe), 앤세스트리(Ancestry), 패밀리트리디엔에이(FamilyTree DNA) 등의 기업이 

일반인 대상 유전자 검사 서비스(가계, 혈통 정보 및 유전적 질병 가능성 정보 등) 제공

    ** 美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카운티 경찰국 46년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던 살인사건 종결하고  

용의자 데이비드 시노폴리(68세)를 범인으로 체포(‘22.7.19, 워싱턴포스트), ’18년 골든스테이트 

킬러로 알려진 美서부 연쇄살인 사건 범인을 42년만에 검거하는 등, 약 70건의 미제 사건 해결

○ 우리나라도 이춘재 사건(화성 연쇄살인 사건) 해결에 2010년 7월부터 시행된

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*이 결정적으로 기여

-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증거물 DNA 분석 결과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와

대조, 일치한 결과를 증거로 다른 사건으로 수감중이던 용의자 특정 성공
     * ’09년 강호순 사건시 용의자 옷에서 발견된 혈흔 DNA 분석 결과가 과거 실종된 부녀자 DNA와 

일치함을 통해 범인 자백 유도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, 강력사건 범죄자 대상 DB구축 법령 제정

○ 법과학 기술을 이용한 첨단 과학수사 인식 확산 및 감정 결과의 법적 증거력

인정 사례 증가에 따라, 법과학 감식 제품 및 서비스 시장 매년 성장 추세

- 세계 법과학 분야 시장 규모는 2022년 U$221억4천만(약29조원)에 달하며,

2027년 U$393억(약51조원)으로 연평균 12.2% 성장할 전망*
     * 美RESEARCH AND MARKET社(‘22.4월), ’Global Forensic Technology Market(2022~2027) report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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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리나라 DNA분석 관련 법과학 분야 시장 규모는 2013년 558억원에서 연평균

14.5% 성장해 2020년 1,451억원 규모로 커진 것으로 분석

23andMe 유전체검사 키트(타액채취)
세계 법과학 분야 
시장 규모($십억)

국내 DNA 분석관련
법과학 시장 규모(억원)

자료 : (美)23andMe사 홈페이지 자료 : RESEARCH AND MARKET社 자료 : 국과수(‘17.1월), ’법과학 산업 시장분석‘

□ 법과학 기술 발전으로 수사기법 고도화뿐만 아니라 응용처가 확대되고 있으며, 

관련 규제체계 정비 및 국내 산업 육성 필요

○ 법과학은 화학, 생물학, 물리학 같은 기초과학 외에도 공학, 의학, 약학, 인문학

등 연관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응용처 확대가 전망됨

- DNA 정보로 범인의 몽타주를 그리는 DNA 몽타주 기술(개인 얼굴 특성을

나타내는 유전자 분석), 단일 유전자변이(SNP :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)

마커*를 활용하여 눈·머리카락·피부 색깔을 예측하는 DNA 표현형 분석기술,

검체 공여자의 연령을 추정하는 DNA 메틸화 분석기술 등이 범죄 수사에 활용중
     * DNA 염기서열의 특정 위치로,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대표적 부위를 찾아 놓은 ’표지‘를 지칭

- 인간 체내 미생물(마이크로바이옴; Microbiome)의 DNA 분석을 통해 거주지,

기후, 식생활 및 식습관 정보를 도출하여 특정 인종(한국인, 중국인, 일본인,

동남아인 등)을 식별하는 인류학적 기술도 연구중

- 인간 염색체 또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통해 인류의 기원, 진화 및 민족

이동경로를 연구하는 고대사 연구에도 활용중이며, 유해 신원확인*(6.25전사자,

강제 징용자 등) 및 대량 재난 신원확인에 DNA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 담당
     * 英레스터市 주차장에서 발굴된 유골에 대한 분석(왕가 후손인 캐나다인 마이클 입센씨와 DNA비교) 

결과, 1485년 사망한 플랜태저넷 왕가의 마지막 왕인 ’리처드 3세‘로 확인 (MBC뉴스, ’13.2.4)

○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된 PCR(유전자 증폭) 검사 기술과

분석 역량을 기반으로, 빅데이터 및 AI기술과 접목한 법과학 기술 고도화 기대됨

- 우리나라도 개인 유전정보 보호 및 활용 관련 규제체계 정비*, 관련 산업

육성과 기술 기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 필요
     * ‘20.8월 美캘리포니아州 ’개인 유전정보보호법‘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유도




